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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우리말 

張 鎭 漢

(조선일보 기자) 

(1) 머리말 

번역 작엽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原文理解

의 과정이고， 또 하나는 한국어에 의한 표현 과정이다. 原文理解란 原文을 

원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원문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어와는 아무 상관없이 원문의 

내용을 원문으로서 이해하기만 하연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한 내용과 형식을 한국어로 再表現하는 작업인데， 

그 표현 방볍은 譯핍의 능력과 기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이란， 일단 해체함으로써 이해한 원문을 그 형식에 가장 

적합한 한국어로 마우리해 재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렴 번역의 本質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실 

제 번역 작업에 뛰어들어 갔을 때 부딪히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두 언어의 감각 차이에서 오는 문제， 번역어 선태의 어려움， 관용어， 표 

기법， 외래어 등 수 많은 문제가 따른다. 

필자는 번역 전문가는 아니다. 단지 일본 운학을전공한 이유로 몇 권의 

일본 책을 우리말로 옮겨 보았을 뿐이고， 또 직업상 수 많은 글들을 대하 

며 우리말의 순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올 갖고 있는 직업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本橋는 非전문가척 관정에서 그동안 필자가 느꼈던 번역에 대한 

몇 가지 斷想과 의견을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적어볼까 한다. 

(2) 번역의 害毒

벤역을 할때 가장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한한 외국어 영역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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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것이다. 번역을 해본 사람이라연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겠지만， 단지 

어휘와 문법적 지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原文의 理解가 완전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글에 담겨진 학문적 지식이나 문화척 배경에 대한 이해 

가 수반되지 않으면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해된 원문을 어떻게 한국어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도 문제 

이다. 단지 ‘A는 B 다’ 라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그것을 원는 독자들에게 

아무런 이해와 감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어느대학출판부에서 펴낸 譯휩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옳겨본다. 

냐는 나와 똑같은 나들인 너들의 울음에 의하여 둘러싹여 있으며， 그들을 존재 

하게 한， 그리고 그들의 여러 다른 존재을 중에서 하필이연 이 주어진 사회， 주 

어진 시간의 특정한 역사 속에시 존재하게 한 그 행위가 ..... . 

이것은 한국어로만 쓰여져 있을 뿐 도저히 우리말이라 할수없다. 얘기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간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와도 어 긋나 혼란만을 야기 한다. 

말속에는 그 나라의 얼과 생영이 숭쉬고있는법이다. 그러므로 어느냐 

라나자기 나라말을 가꾸고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 

는다. 그런데 우리말의 경우를 찬찬히 들여다 보연 너무나 한심한 구석이 

많다. 우리가 예부터 간직해 왔던 우리 나름의 語法이나 글쓰기가 사라지 

고 조잡한 외국문학의 직역 형태나 문장서울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 
는 어휘들이 난우함을 볼 수 있다. 

필자는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번역자들에게 있다고 본다. 한권의 책이 

번역되어 活字化됐을 째，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은 적지 않은 법이 
다. 그런데도 우리의 번역서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誤譯과 우리말의 체계 

를 전혀 고려치 않은 문장들이 난우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지식의 전 

달은 커녕 우리말에 커다란 해독으로까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 誤譯에 대하여 

우리 나라 번역서에 誤譯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얼 

마 전 독문학을 전공하는 H대학의 K군과 잠시 얘기를 나눈 척이 있다. 
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뀐터그라스의 ‘양철북’ 번역판올 사다 봤는데 원서 

와 대조해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많다는것이었다. 예컨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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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Panzer) ’를 ‘갑주(甲뽑)’로， ‘읽기(lesen) ’을 ‘안생’ A로 옮겨 놓았는가 

하연 , 괴 돼 의 ‘파우스트’ 를 ‘주먹 (Faust) ’ 이 라는 보통명 사로 요역 했다며 

어떻게 이런 책들이 서점에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통탄해 했다. 

전문 번역가인 Y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리스 作家 니코스카잔차키 

스의 번역 소설을 보았더니 ‘미치광이 미칼레스’라고 했으연 좋을 ‘Mad 

Michales’ 를 ‘매 드 미 칼레 스’ 로， ‘無情山’ 쯤으로 번역 해 야 할 ‘Cruel mo

untain’이 그대로 ‘크루얼 산’으로 옮겨져 원작의 분위기가제대로 전달되 

지 않는다며 혀를 갔다. 

오역이란 이론상으로는， 번역의 기본 바탕이 되는어휘의 변환과정에 있 

어 서 목표언어 (Target Language)를 잘못 선돼 한 것을 뭇하는데 , 그것은 

단순히 역자의 무지의 소치이거나 無誠意에 기언한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서에 오역이 많은 이유로 C출판사의 H펀집장은 ‘調負織譯’과 

‘重譯’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예를들어 내노라하는 

저명 교수들에게 번역을 의뢰하면 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원생들에게 請負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까다로운 洋휩를 놓고 번 

역하기보다는 해독하기가 쉬운 日語版에 의한 重譯을 서솜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앞서 예를 든 양철북의 경우도 ‘Panzer’를 ‘캅주(甲뿜)’로 벤역한 것으 

로 보아 얻어판의 중역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양성있는 번역자라면 번역어 하나 하냐에 상당한 사회척 책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담삼아 誤譯ξζ로 역사가 뒤비-뀐 史寶하나를소개하고자한다. 1945 년 

7 월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했는데 

일본은이에 대해 ‘默殺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즉시 중럽국보도망 

을 통해서 ‘ignore 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연합국 측에 전달되었고 연합국 

은 곧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어 

로 ‘默殺’이란 ‘문제시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消、

웰的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반해， ‘ignore’의 사전적 의미는 ‘ to refuse 

to take notice of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한다)’로 *월Mil的 거부 행동 

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번역어의 선택에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하며 번역자의 사회적 책 

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로 말해 주는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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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어와 번역 

언젠가 현재 우리 나라의 서정에 나와있는 세계 문학전집이나 사상전집 

이 대체로 60~70 년대에 번역이 이루어진 것들이고， 이 · 때 번역에 참여한 

사랑들은 대부분 일본어 교육에 의해 외국 문학을 전공한 사랍들로서 그들 

이 번역시 텍스트로 사용한 것은 원서가 아닌 일본어 번역판이라는 글을 

원은 척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네 언어로 번역한 작품을 우리말로 다시 옮긴다는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역이나 의미 전달상의 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냉새나 언어 

송관까지도 함께 묻어 올， 혹은묻어 왔을수 있키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중 

요한것은 그러한 일본적인 요소가 곁들여진 서구문학작품을 청소년들이 

얽음￡로써 그들의 생각과 언어 체계가 은연 중 日本化될 가능성이 많다 

는정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우리말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 

음은 필자가 생각해 본 일본어의 우리말 침투 유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해 번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정 몇 가지이다. 

1) 격조사 ‘φ’ 

우리가 잘 부르는 동요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하는 

노래를 생각해 보자. 원래 우리말의 主格助詞는 ‘은·는·이 ·가’인데， 이 

경우는 ‘의’로 되어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인 

것이다. 일본어의 格助詞 ‘e’의 용법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우리말의 

‘의’로 번역되는 것으로서 ‘내용 • 상태 • 성질의 한정’을 나타내는 데 쓰인 

다. 즉 ‘父φ財盧(아버지의 재산)’， ‘異國η호(이국의 하늘)’하는식으로， 

명사와 명λ} 사이에 항상 접어넣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위 가사를 일 

본어로 옮긴다연 “私e住ι .. C~ 、t故劉l'i" ."가 되고， 이때의 ‘m’ 는 主格助

詞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할 때에는 ‘가’로 

번역해야 마땅하고， 만일 ‘의’로 옮긴다연 誤譯이 되는 생이다. 그런데 우 

리가 우리 어볍과 어긋나게 “나의살던 ... "하고수섭 년 간노래를 부르고 있 

는 것은아마도 일본어 ‘φ’의 誤用에 의해 영향올 받치 않았나 싶어진다. 

‘η’가우리말에 간섭하고 있는예는이 밖에도많다. 예컨대 ‘세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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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될 것을 ‘세계의 문학’이라 하고， ‘소설 연구’하연 될렌데 ‘소설의 

연구’라 한다. 이 때의 ‘의’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버치 코리아(87 열린책들刊， 郭早뽑지음김기실 짧) 15 쪽을 보면 이 

런 문장이 있다. 

TV 롤 켜자 일본항공 정보 여객기 추락의 희생자의 첫 7 일의 생활이 방영되 

고 있다. 

우리말에 굳이 펼요치 않은 ‘의’가 한문장에 3 개씩이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번역자의 일본어 ‘e’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보여 

진다. 

2) 피동 표현 

일본어의 특색 중 하나는 ‘피동표혐’이 많다는 정이다. 어떤 행위를 내 

가 남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으로부터 당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다’보다는 ‘받아들여지다(受vt入;h. G ;h. 7.> )’, ‘주목 

하다’보다는 ‘주목되다(注目 현 hε) ’， ‘생각하다’보다는 ‘생각되다(考 ;:(_G 

;h. 7.> )’, ‘분석하다’보다는 ‘분석되다(分析용hε)’를 더 즐겨 쓴다. 

이것은 행위의 주체를 消뼈化함으로써 그 책임성올 모호하게 하려는 일 

본언들의 국민성이 그대로 언어 송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예컨대 무 

라카마 하루키(村上春樹)의 노르웨이의 ‘숲 ( .J )~ r'7 x .{ (1)森)’ 10 쪽을 보연 

“家@中v:::.~ 7.>'{ ::/ 갯 -7*::/ (1);1< 갖 ::/ /J~t甲혼;h.7.> è 엄動的 v:::.鐵흉홉@ 鍵/J;開

< (집안에 있는 인터폰의 버튼이 눌러지자 자통척으로 철문의 키가 열련 
다)"라는 문장이 있다. 만일 이같은뭄장을 한국작가가쓴다연， 버튼을누 

르는 행위자를 주체로하여 “집안에 있는 인터폰의 버튼을 누르자 ... "로 했 

을것이다. 

어쨌든 피동태의 문장올 자주 쓰는 것은 우리 고유의 언어 습관과는 다 

른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어 번역서틀을 임어보연 일본어 피동태의 직역 

문이 너무 많이 둥장하여 앤지 어색함올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설례를 최근 베스트생러가 된 ‘由熙 (89 삼신각刊， 李良技 作 김유 

통 譯)’에서 몇 개만 뽑아 본다. 

@ 지금은 개장이 치워지고 나우받칭이 그자리에 놓였고"'(9 쭉) 

@ “저만 이런 나이에 어머니한헤 송금해받고 풍부하고 있어요" (33 쪽) 



32 국어생활 ’ 90 여름(제 21호) 

@ 질문받기에는 익숙해졌겠지만"'(3깅쪽) 

@ 책이 곧잘 일본에서 보내져 왔다 (42 쪽) 

@ 거꾸로 찜령응 당하고 칭뱉옴옴 당한 것처렴 " ' (55 쪽) 

@ “언니는 아침에 눈이 떠쳤올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 ? "(56 쪽) 

어떤 사람들은 원문을 존중해서 피통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능 

동 표현으로 고칠 펼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번역이란 그 번역문을 읽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번역문을 원는 사람이 이해하고 감명을 받을 수 있도 

록 읽는 사람의 언어 습관이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어 후| 

작년 말 조선일보 독자란에 “‘忘年會’란 연말에 그 해의 노고를 잊기 위 

해 갖는 연회라는 돗으로 일본에서 만든 말이니 ‘送年會’로 해야한다”며 

그 말의 어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투고가 실렸다. 

평소 우리 글에서 일본어척언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필자도 그 말이 일본어언 줄 모르고 써왔던 데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우리 고유의 말인 것처럼 쓰고 있으 

나 알고 보면 일본에서 온 말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쓰 

는 일반 용어에 국한되지 않고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에 더 많다. 

일본어가 우리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말로 거슬러 올라 

가고， 개화기를 거쳐 식민지 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후광복후에 

는 일제 잔재 추방 운동으로 인해 점 차 줄었으나 1965 년 한일국교정 상화를 

제기로 일본어 학습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사례를찾아보연수없이 많다. 예컨대 ‘힘陽塵業’이라할때의 ‘짧陽’ 

이 란 1947 년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힘陽’ 이 란 소설 이 인기 를 끌면서 

‘씹陽族’이란 유행어가 파급되면서 나온 말이고， 그 후 일정한 집단을 지 

칭하는 말에 ‘~族’이란 접미사를 붙이게 되었다. 장발족·히피족·좀비 

족 하는 것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난 말이다. 

‘소련特需’ 할 때의 ‘特需’란 말도 6.25 동란 때 ‘特別需흉흉’ (군수품 동 

의)의 단축형으로 일본에서 생겨난 말이다. 

그밖에도 하나하나어원을밝히기는 어렵지만 過剩保護· 日照權·殘業·

A w., 案內樓 • 準準決觸 • 情報化社會 동도 일본에서 造語된 말을 그대로 

틀여온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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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아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사질은 고유 일본어에 의한 복합어들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완전히 일본어로 訓讀되거나 부분척으로 힘11讀되는데 

한자 造語法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예컨대 ‘칩을 나가다’는 ‘出家’이어야 

하는데 ‘家出(1，、*- -e)’이라 하는 경우 둥이다. 이러한 유의 어휘는 그 밖 

에도 상당히 많다. 창고로 몇 가지 만 척 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우리 

고유의 말이다) 

內譯(영세) • 홉切(천세) • 픔樓(션고) • 경|出(꺼냉) • 取練(단속) . 取調(심문) • 品

切(매진) • 劉引(에누리) • 手入(손질) • 切取(자롱) 

또한 일본에서 만플어진 번역어가 그대로 우리말에 흘러 드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연 冷戰(Cold War) , 慶力團體(Pressure Group) 둥이다. 
이처럼 우리말이 일본어에 의해 간섭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번역자들 

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척당한 譯語를 찾기 힘들 때 일본어 어휘를 펀의 

척으로 원고에 적어내면 그것은 곧 活字化되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 

게 되고， 어느새 우리말인양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다. 

4) 속담 및 관용 표현 

언젠가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미국인과 TV 대 

담을했다. 그미국인은 “흐루시초프의 예상이 빗나가다”는말을， 관용구를 

써서 "barking up the wrong tree (엉뚱한 나무를 보고 짖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흐루시초프의 통역은 이것을 려시아어로 뭐라고 표현해 

야 할지 고민한 끝에 “흐루시초프는 사냥개처럼 짖고 있다”는 뜻의 러시아 

어로 통역하자， 이 말을 들은 흐루시초프가 노발대발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것은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번역(혹은 통역)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중 

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얘기라 하겠다. 

속당이나 관용 표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그 나라의 

오랜 문화척 전통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으므로 그 말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속담이나 관용표현은 한두 마다가수많은 말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그것을한국어로표현하는데 있어서도신중을기해야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弘法ι&筆@誤 1)"라는 말이 나왔을 때 “弘法에게도 붓의 실수 

가 있다”라고 해석하연 독자들은 도저히 그 뭇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弘法’이란 ‘弘法大師’의 약칭으로 과거 日本 書道의 名人이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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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말은 “아무리 달통한 사람이 라 할지 라도 실수하는 법 이 있다”는 뭇 

A로서 우리 속담의 “원숭이도 나우에서 떨어진다”는 속담과 같은 것이다. 

또 일본 사람들은 두 사랍이 몰라보게 닮았을때 “오이처럼 닮았다(쏠@ 

?!JI1)J: ?ι似?τL 、 õ)"라든가， “땅콩처럼 닮았다(1::.'7 ';1 ";1 φ J: ? l'ζ似

""? "(1.、 ε)"라는 비유표현을쓰는데， 이 경우도 우리말로 직역해서는 너무 

너무 거북한 말이 되고 만다. 

일본어 관용표현을 그냥 칙역함으로써 거의 우려말로굳어진 경우도 찾 

아보면 상당히 많다. 

애교가 넙치다(愛觸tJ;효nQ) • 종말을 고하다(終창告냥'Q) • 흥붐의 도가니(興 

훌φffi뼈) • 종치부를 찍다(終止符창打“::>) • 도로리 키채기 (ει<. ':> Q)背比시) • 마 

각을 드러내다(馬뼈~sG :b-t) • 새빨간 거짓말(호 ..., wt .. ?촌) • 귀에 뭇이 박히 
다(耳 v::_t~:: tJ;칸쏠 Q)' 낙인 찍히다CG < 印H뿌용 nQ) 

풍은 그 성렵 과청을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려우나 일본어에 의한觸譯借用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별없는 일본어 비유 표현의 수용은 우리말의 

중심을 잃게 하는 주병임을 번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격언 중에서도 일본어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誤譯된 

사례도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예술은 걸고 인생은 짧다”의 ‘예술’은 ‘기 

술(醫術)’을 뭇하고，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자연을 따르라”는 

뭇이었지 “사회를 버리라”는 뭇은 아니었다 한다. 

5) 표기법 

일본어의 A名과 地名 둥 고유명사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기해야 할 것인 

가도 문제이다. 즉 ‘名古屋’을 ‘영고옥’이라고할것이냐 ‘나고야’라고할 

것이냐， 혹은 ‘東京’을 ‘동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냐 ‘도쿄’라고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일청한 規準이 없었기 때문에 책마다 역자 자의대 

로 표기하고 있고， 또 어느 책은 두 가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金聞츄’ (82 주우刊， 三島由紀솟 지음 낌후란 譯) 45 쪽을 보연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 카가 요시 미 즈(足쭈IJ義滿)는 산안울진l뻗圍좋l 집 안의 키 타야마노도노(北山 

짧l롤 양도받아 이 곳에 대규모의 별장올 꾸였다. 그 주요 건축으로는 사리천(용 

첸활2 • 호마당(護摩堂) • 참법당(熾法堂) • 호즈이영(法水院) 퉁 불교 건불과 천경 
감l훌훌별2.' 쿄오호쿠로오(않北樓) • 철좌l흉짧Z 둥 주택 에 관련된 건울이 있다. 



번역과 우리말 35 

그 중에서도 산란곁윷 가장 정성을 들여셔 지은 건울로서 뒤에 킬간호라 불리게 

된 건물이다. 

이 번역문은 한 문장에 일본식 발음과 한국어식 音讀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신문펀집안협회에서 간행한 신문외래어표기집에 따르면， ‘일본어 고유 

명사의 경우 원음을 소리나는 대로 척되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 

는 것에 한하여 한자음독을 허용한다”고되어 있다. 예컨대 ‘東京’은 ‘동 

경’과 ‘도쿄’로 병기할 수 있으나， ‘名古屋’은 ‘영고옥’이라고 얽는 관행 

이 없으므로 ‘나고야’라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관행’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한계성은 남는다 . .5ε 硬音을 취해야 할 것 

이냐 激音을 취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도 대두된다. 즉 ‘아키히로’냐 ‘아 

끼히또’냐의 문제인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1986. 1. 7. 문교부 고시)에 따 

르연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경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나 일부에 

서는 흔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차피 외국어를 우리말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냐 최소한 국어연구소와같은 전문기관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외래어 

일본어 번역시 또하나 주의하지 않으연 안될 것은 외래어이다. 일본 사 

랑들의 언어 습관에는 척당한 자기네 말이 있는데도 굳이 영어를 차용하는 

경우가많다. 그것은많을 때는한문장에서서너 개씩이나가타카나로표기 

되어 있어 그에 익숙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읽을째 무슨 뭇인지 한창 생 

각해야 하는경우가 많다. 우리 같으면 한글유관단체 등에서 발끈할법한 

데도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본인들의 미국 선호 

사상은 상당히 뿌리 갚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외래어를 번역할 때 영어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간단하다’고하면될것을 ‘심플하다’고하거나， ‘장점이 많다’ 

고 하연 될 것을 ‘에리트가 많다’고 척어놓는 따위 퉁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한국인의 경제학(87 백양출판사 궤， 室삼克寶 

치음， 추장준 譯)’에서 몇 개만 뽑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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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랍이 나 두 사랍의 스트링 거 가 조사표라도 우송하연 " ' (56 쪽) 

@ 제휴사로부터 클레임시킨 제품이 " ' (60 쪽) 

@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 (65 쪽) 

@ 중역 의 모습을 보연 타지 않는 O.L 이 많다 (70 쪽) 

@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페이스가 되고마는 것이다(73 쪽) 

@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일본인의 어시스헌트에니저이다(78 쪽) 

위에서 지적한 문장 속의 외래어는 일본어 문장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한국어 문장에서는 하퉁 필요없는 것이므로 번역시에는 이런 외래어도 완 

전히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5) 맺 는 말 

이상에서 필자가 느낀 번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둥을 두서없이 적어보 

았다. 마지막으로 좋은 번역， 가치있는 번역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글을 끝내려 한다. 

첫째로， 번역에 대한인식의 提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번역이란 그 

자체가 매우 창조적이며 수준높은 學識을 요구하는 착업인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에 대한 명가를 철하시킨 채 외국어 해독자 누구나가 적당히 하 

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학자들은 그들의 번역올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대우면에서도 저자보다 훨씬 낮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런 현상은 역량있는 사람들이 번역 작업에 몰두하기를 꺼리는 주된 원 

인이 되어왔고， 또 이런 풍토에서는 誤譯이나 俠譯의 난무를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출판계의 양식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출판업도 영리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영에 있어서 경제 원칙을 척용함을 탓할 수 

는 없다. 더욱이 우리 나라처렴 출판 시장이 좁고 영세한 출판사가 많은 

입장에서는 더욱 그렬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보통의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책을 만드는 지식 산업인 것이다. 출 

판사들이 지금과 같이 상업주의에만 너무 집착하여 번역료의 투자에 인색 

한다연 제대로 된 번역을 기대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필 

자는 외국과 같이 역자에게도 저자와 똑같은 비율의 印脫 지급을 제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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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둥 발상의 전환이 펼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당국의 행정적 • 재정척 지원을 당부하고 싱다. 번역 문화의 말 

전과 우수한 번역가들의 발굴을 위해서 청부 차원의 번역 문학상 제정을 

고려해 봄직하고， 번역 작품의 비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 

려가 있었으연 하는 바람이다. 口


